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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자율화와 서비스형 리더십(vCISO)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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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이버 보안 환경은 
AI의 급속한 발전, 지정학적 분절화, 
공급망 복잡화 속에서 공격 표면이 
전방위로 확장되었습니다. 
보안은 이제 운영 지속성과 신뢰, 그리고 
기업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경영 과제입니다.
이제 기업은 탐지 후 대응하는 구조를 넘어, 
AI 기반 자율 운영과 실시간 리스크 통제를 

중심으로 보안 운영 모델 자체를 
전환해야 합니다. 
딜로이트는 AI 기반 자율화 보안과 
vCISO를 결합하여, 전략·거버넌스·
운영·역량·기술을 하나의 리더십 
체계로 통합할 것을 제안 합니다. 

백철호 파트너
One Cyber & Resilience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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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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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효과 및
운영 한계에 직면

비즈니스 및
규제 리스크 확대

운영과 비용 구조
비효율 증가

CISO 부재로 전략 없는
단편적 대응과 경영진 단절이 발생하며
의사결정 지연 및 투자 우선 순위 저하

신고·통제 미흡 시 과징금·제재·
공시 리스크 즉시 현실화

인력 부족과 높은 인건비로 
조직 운영의 비용 부담 증가

기존 방식의 한계와 기업의 부담

사이버 위협에 대한 기존 방식의 한계 

사이버 보안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의 확대

기존 방식

사후 규제와
준수 점검 강화

내부 경계 방어
중심 및 사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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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에 대한 기존 방식의 한계 

사이버 보안 리더십의
필요성 증가

사이버 보안 리더십의 핵심 역할

속도·환경 불일치 문제 해소

사후적 규제 준수 → 선제적 대응

운영 모델의 비효율 해소

보안 효과 및
운영 한계에 직면

비즈니스 및
규제 준수

리스크 증가

비용

운영 리스크

운영과 비용 구조의
비효율 증가

사이버 보안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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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안의 모색 

AI 자율화 보안

기존 방식의 한계

속도 한계

(수동·사후 대응) 해소

운영 비효율

(인력 중심·도구 분절) 해소

통제 범위 한계

(경계·시스템 중심) 극복

사이버 보안

리더십 확보

AI 기반 자율화
보안 센터 구축

의사결정·책임 확립

기존 방식의 한계

인력 확보 한계

(CISO 부족·고비용·채용 지연)

전략 부재

(솔루션 중심 대응)

책임·거버넌스 공백

(자문중심 대응)

vCISO
(Virtual CISO)

해소 방향

AI·SOAR로 탐지–분석–
대응 자동화(분/초 단위)

통합 오케스트레이션으로

표준화·일관 운영

데이터·행위·클라우드·
공급망 통합 가시성 확보

해소 방향

즉시 투입 가능한

리더십 확보

사업 연계 보안 전략·
투자 우선순위 수립

전략–거버넌스–운영을 
단일 리더십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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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사이버 보안
리더십 구축 전략

사이버 보안 리더십 구축을 위한
5대 전략 질문 및 서비스 오퍼링

상세한 내용은 리포트 전문에서 확인하세요!

전략
무엇을 지킬 것인가

무엇으로 구현하는가

누가 실행하는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누가 책임지는가

기술

역량

운영

거버넌스

자산·데이터 중심 Critical Asset 식별 및 
보호 우선순위 설정

3~5년 보안 투자·로드맵 및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플랫폼 기반 통합 보안 아키텍처 전환 
Data-centric / Identity-centric 보안 구조 강화 
Autonomous Security 구현

Cloud·AI·OT 포함 확장형 보안 아키텍처 설계

Cyber Talent Upskilling 및 전문 인력 확보 전략

탐지–분석–대응 프로세스 표준화 및 자동화

MTTR, 탐지율 등 KPI 기반 운영 성과 관리 체계 정립

vCISO 기반 Single Point of Accountability 
(SPOA) 체계 구축

Zero Trust 확장 (Human·Non-human·
Third-party) 통제 모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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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사이버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자문, 정보보안 인증, 
기술적 취약점 진단 및 대책 수립, 정보보호 전략 수립, Cyber Incident 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유형의 사이버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해 기업 운영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리스크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딜로이트가 함께 합니다.

02 6676 1929

youngseo@deloitte.com

서영수 파트너

One Cyber & Resilience

02 6676 2250

cbaek@deloitte.com

백철호 파트너

One Cyber & Resilience 리더

02 6099 4888

changsulee@deloitte.com

이창성 파트너

One Cyber & Resilience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사이버 보안 및 리스크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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